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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따른 대학생의 일상적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속박감 및 

정신건강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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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among daily hassles, social support, entrapment 
and mental health status in relation to gender in university students. Methods: Data were collected via a self- ad-
ministered questionnaire from 118 male and 98 female college students in Kangwon provinc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WIN 18.0 program for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Result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daily hassles, entrapment and depression between male 
and female group. Also, there were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entrapment and mental health status (i.e. depres-
sion, anxiety, hostility, somatization) in both groups. In male students, internal entrapment was the significant pre-
dictor of depression and anxiety, and external entrapment was the significant predictor of hostility and somatization 
whereas, in female students external entrapment was the significant predictor of depression, and internal entrapment 
was the significant predictor of anxiety, hostility and somatization.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entrapment 
is an important factor for psychological maladaptation due to stressful life events. Therefore, strategies that reduce 
perception of entrapment according to gender should be developed for psychological adap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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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009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19~29세 청년

기의 스트레스 인지율(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분율)이 34.6%, 우울증상 경험률(최근 1년 동안 연속

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

망감 등을 느낀 분율)이 13.3%로 2007년 스트레스 인지율 

28%, 우울증상 경험률 9.7%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1) 대학생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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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한 연구보고에 의하면, 최근 석 달 동안 신입생 85.4%가 

외로움(72.4%), 불안(65.6%), 우울 ‧ 무기력(62.0%), 분노(48 

%), 자살충동(15.4%) 등 부정적 정서를 한 가지 이상 경험하

고 있었고, 이들 부정적 정서 5가지 가운데 3가지 이상 경험한

다고 복수 응답한 학생이 57.2%였는데(Keum & Nam, 2010) 

이러한 정서 부적응은 연간 평균 230명의 대학생이 자살이라

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고 자살이 대학생의 사망원인 2위

로 조사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 시기는 발달단계상 청소년 후기로 미래 사회인으로서 주

어진 다양한 도전과 과제를 수행해나가는 과정에 있으나 고등

학교에서 대학으로의 환경이 급격히 전환되면서 복잡하고 혼

란스런 감정을 경험하기 쉽고, 심리적 독립과 자아정체성 확

립이라는 발달 과업 성취의 어려움, 대인관계나 대학생활 적

응의 어려움, 학업과 진로문제 등으로 심리적 부담감과 갈등

을 겪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우울, 분

노, 무기력 등의 정신적 증상은 물론 두통, 위통 등과 같은 생

리적 증상과 울음, 비난, 강박적 행동과 같은 행동적 증상들을 

경험한다(Lee, Nam, & Lee, 2009). 

대부분의 대학생들에서 심리적 부적응의 원인으로 이성 관

계 및 친구관계, 학업상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등 환경적인 스

트레스가 제시되고 있다(Kerr, Johnson, Gans, & Krumrine, 

2004).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적응에 관한 연구에 의

하면(Lee, 2004) 친구문제, 가치관 문제, 가족관계, 경제문제, 

교수와의 관계, 학업 및 장래 문제 등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

와 정신병리적 증상들 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보고되었고, 이

러한 스트레스가 우울의 16.0%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나 다양한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가 대학생의 정신건강

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임을 지적할 수 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의 주요 예측요인이기는 하나 

사회적 지지와 같이 매개 또는 조절하는 요인들이 작용함으로

써 심리적 부적응의 결과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Lee 

(2012)의 연구에 의하면 사회적 지지는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

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생활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간접효과를 갖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여 

생활 스트레스를 낮추고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는 완충요인이

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에서처럼 정신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을 확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Gilbert와 

Alan (1998)이 지적한 바 있는 속박감(entrapment)을 심리적 

부적응에 관여되는 것으로 제시할 수 있다. 이들에 따르면 속

박감은 지속되어온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하려는 시도를 하였

으나 벗어날 수 없고 얽매여 있다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하며, 

스트레스를 극복하려는 동기화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통

제할 수 없다고 느끼게 되면 결국 그런 상황에 속박되었다고 지

각하게 되어 이후 우울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이 유발될 수 있다

고 하였다. 이를 뒷받침하는 선행연구들을 보면 속박감과 우울

의 상관성(Gilbert & Allan, 1998; Martin, Gilbert, Mcewan, 

& Irons, 2006), 불안(Kendller, Hettema, Butera, Gardner 

& Prescott, 2003)과의 관련성이 제시되었으며, 속박감이 스

트레스와 우울을 매개하는 요인임이 검증된 바 있다(Park et 

al., 2011; Willner & Goldstein, 2001). 따라서 우울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은 스트레스 경험도 중요하지만 스트레스 상황

으로부터 유발되는 속박감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대학생이 지각하는 속박감에 관한 연구는 아직 수

행된 바 없으나 최근 대학생들이 처한 스트레스 상황을 들여

다보면 그들의 속박감과 정신건강문제 발생의 연관성을 제기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치열한 입시경쟁

을 뚫고 대학에 진학했지만 연간 1000만원에 달하는 고액의 

등록금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가 2011년 1

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8.5%라는 보고(Statistic Korea, 2011)

에서 알 수 있듯이 심각한 수준의 취업 스트레스를 경험하면

서도 학점, 어학연수, 봉사활동, 인턴 등 취업을 위한 치열한 

‘스펙’ 쌓기 경쟁에 얽매어 자유롭지 못한 대학생활을 하고 있

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자기 미래에 대한 전망이 없다

고 지각하여 장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공포 등을 겪고 결국 

자살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 대학생의 속박감과 정신건강상태

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대학생의 속박감과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에서 성 차이

를 고려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우울과 같은 심

인성 건강문제의 발생률이 청소년기에서부터 남자보다 여자

에서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Burt & Stein, 2002) 대학

생의 일상적 생활 스트레스도 여성이 남성보다 높다고 보고되

기 때문이다(Visani et al., 2011). 따라서 성차에 따라 속박감 

수준이 어떠한지, 속박감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성별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중점을 두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

며, 만약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한다면 대학생의 성 차이를 

고려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정신건강문제로서 연구

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성별에 따른 일상적 스트레스, 사

회적 지지, 속박감 및 정신건강상태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추후 성별 차이를 반영하여 대학생의 스트레스 극복에 대해 

동기화를 증진시키는 속박감에 기초한 정신건강 증진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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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성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우울, 불안, 적대감 및 

신체화) 수준의 차이를 확인한다.

성별에 따른 일상적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속박감 및 정

신건강(우울, 불안, 적대감 및 신체화) 수준의 차이를 규

명한다.

성별에 따른 일상적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속박감 및 정

신건강(우울, 불안, 적대감 및 신체화)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성별에 따른 일반적 특성요인, 일상적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속박감이 정신건강(우울, 불안, 적대감 및 신체

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일상적 스트레

스, 사회적 지지, 속박감 및 정신건강 수준을 파악하고 이들간

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강원도 소재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

생으로서, 본 연구목적에 동의하고 참여를 수락한 대학생 216

명을 임의 표집하여 본 연구에 포함하였다. 회귀분석에 필요

한 최소 표본크기를 G*Power 3.0을 이용하여 산출한 결과 

회귀분석을 위한 중간정도의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power .80을 적용할 때 최소 대상자수는 109명으로 확인되

었는데 본 연구대상자는 216명이므로 연구의 대상자 수는 적

절하다고 할 수 있다. 

3. 연구도구

1) 일상적 스트레스 

본 연구에서 일상적 스트레스(daily hassles)는 DeLongis, 

Folkman과 Lazarus (1988)이 사용한 척도를 Kim (1995)이 

번안하여 사용한 것을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아주 그렇

다’ 4점까지의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적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95였다.

2) 사회적 지지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Cohen과 Hoberman (1983)

의 Interpersonal Support Evaluation List (ISEL)를 Seo 

(1989)가 수정 ‧ 보완한 대인 관계적 지지의 지각 척도를 이용

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총 18문항으로 ‘정말 그렇지 않

다’ 1점에서 ‘정말 그렇다’ 4점까지의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

수록 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94였다.

3) 속박감 

본 연구에서 지각된 속박감은 자신의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

려고 매우 동기화되어 있지만 벗어날 수 없다고 느끼는 것이

다(Brown, Bifulco, & Harris, 1987). 본 연구에서는 Gilbert

와 Allan (1998)이 자신의 현재 정신상태에 초점을 두고 감정

과 판단을 평가하도록 개발한 entrapment scale을 Cheon과 

Cha (2008)가 사용한 것을 이용하였으며 이 도구 사용을 위

해 도구개발자인 Gilbert의 동의를 얻었다. 이 도구는 외적 요

인에 의해 유발된 탈출동기와 그로 인한 속박감을 평가하도록 

구성된 외적 속박감 10문항과, 내적 감정이나 사고에 의해 유

발된 탈출동기와 그로 인한 속박감을 평가하도록 구성된 내적 

속박감 6문항 총 16문항이다. 이 도구는 ‘전혀 그렇지 않다’ 0

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까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속

박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외적 속박감과 내

적 속박감은 각각 .94였다.

4) 정신건강 

본 연구에서 정신건강 측정은 우울, 불안, 적대감 및 신체화

를 측정하는 것으로, Derogatis (1977)가 치료의 효과를 측정

하기 위해 객관적인 정신증상 평가척도로 발전시킨 다차원 증

상 목록의 간이정신진단검사(Symptom Check List, SCL- 

90-R) 중 우울 13문항, 불안 10문항, 적대감 6문항 및 신체화 

12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7일 동

안 경험한 증상의 정도에 따라 ‘전혀 없다’ 0점에서 ‘아주 심함’ 

4점까지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건강 수준이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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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 신뢰도 Cron-

bach's ⍺=우울 .89, 불안 .87, 적대감 .85, 신체화 .89였다. 

4. 자료수집

본 연구는 강원도 소재 일 4년제 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자료수집이 이루어

졌다. 자료수집을 위해 본 연구자가 3개 단과대학 소속 교수들

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소속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의와 협조를 구한 후 이루어졌

다. 자료수집을 위해서 본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훈련된 연구

보조원이 대학생들에게 연구목적과 함께 익명보장은 물론 모

든 응답한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충분히 설명하였

고, 질문지 작성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설문에 응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

에 자발적인 참여를 한 대학생에게 설문지를 작성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 질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보통 15~20분 

정도였으며 질문지를 완성하면 연구보조원이 회수하였다. 자

료수집은 2012년 5월 한 달동안 이루어졌으며 자료수집을 위

한 질문지 230부가 배포되었으나 216부가 회수되어(회수율 

93.9%)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과 같이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제 연구변수는 실수와 백분율 및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일반적 특성의 차이 분석은 x2-test

와 t-test를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성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우울, 불안, 

적대감 및 신체화)의 차이 분석은 t-test와 ANOVA를 이

용하였다.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일상적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속

박감 및 정신건강(우울, 불안, 적대감 및 신체화)의 차이 

분석은 t-test를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연구변수들 간의 상관성 분석은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우울, 불안, 적대감 및 신

체화)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은 stepwise regression 

analysis를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는 남성이 118명(54.6%), 여성이 98명(45.4%)이었

다. 남학생의 평균연령은 21.4세이었고, 1~2학년이 53.4%, 

3~4학년이 46.6%였다.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37.3%, 

없는 학생이 62.7%였고, 경제상태를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

이 72%로 가장 많았다. 부모님이 거주하는 본가에서 다니고 

있는 학생이 62.7%, 부모가 함께 동거하고 계신다고 응답한 

경우가 93.2%로 가장 많았으며, 흡연 유무에 대해서는 흡연

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이 60.7%로 가장 많았다. 대상

자의 BMI는 18.5~25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은 77.4%를 차지

하였다. 여학생의 경우 평균연령은 19.5세이었고, 1~2학년이 

67.3%, 3~4학년이 32.76%였다.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학생

이 49.0%, 없는 학생이 51.0%였고, 경제상태를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70.4%로 가장 많았다. 부모님이 거주하는 본

가에서 다니고 있는 학생이 64.3%, 부모가 함께 동거하고 계

신다고 응답한 경우가 93.9%로 가장 많았으며, 흡연 유무에 

대해서는 흡연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이 95.9%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의 BMI는 18.5~25 미만인 경우가 가장 많은 

73.5%를 차지하였다(Table 1). 

2. 각 성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우울, 불안, 적대

감 및 신체화)의 차이 분석

각 성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이를 분석한 결

과, 남성의 경우 학년, 흡연 유무에 따라 신체화 점수에서 유의

한 차이가 있었고, BMI에 따라 적대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 여성의 경우 연령에 따라 우울, 불안, 신체화에서 유의

한 차이가 있었고, 학년에 따라 우울, 불안, 신체화에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경제상태에 따라 적대감, 신체화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흡연유무에 따라 적대감에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Table 2).

3. 성별에 따른 제 연구변수의 차이 분석

성별에 따라 제 연구변수를 살펴보면, 일상적 스트레스 점

수는 남성보다 여성에서 유의하게 일높게 나타났으며(p= 

.003), 사회적 지지 점수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 외적 속박감의 평균점수는 남성이 여성보다 유의하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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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따른 대학생의 일상적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속박감 및 정신건강의 관계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by Gender (N=216)

Characteristics Categories
Male (n=118) Female (n=98)

x2 or t   p
n (%) or M±SD n (%) or M±SD

Age (year)  
＜19
20~22
≥23
Missing

 21.4±2.4
 39 (33.3)
 30 (25.6)
 48 (41.0)
  1 (0.01)

19.5±1.7
 58 (59.2)
 37 (37.8)
 3 (3.1)

-

 6.82
42.81

＜.001
＜.001

Grade 1~2
3~4

 63 (53.4)
 55 (46.6)

66 (67.3)
32 (32.7)

 4.34 .051

Religion Yes
No

 44 (37.3)
 74 (62.7)

 48 (49.0)
 50 (51.0)

 2.99 .098

Economic 
status

Enough
Comfortable
Difficult

 15 (12.7)
 85 (72.0)
 18 (15.3)

 23 (23.5)
 69 (70.4)
 6 (6.1)

 7.56 .023

Type of 
residence

Living with parents
S, D and others 

 74 (62.7)
 44 (37.3)

 63 (64.3)
 35 (35.7)

 0.06 .887

Living 
arrangement

With both parents
Parents separated or divorced
With single parent or NPD

110 (93.2)
 6 (5.10)
 2 (1.70)

 92 (93.9)
 4 (4.1)
 2 (2.0)

 0.15 .910

Smoking Yes
No
No response

 46 (39.3)
 71 (60.7)
  1 (0.01)

 4 (4.1)
 94 (95.9)

37.10 ＜.001

BMI
＜18.5 
18.5~24.9 
25.0~29.9
≥30 
No response

22.8±2.97
 3 (2.6)

 89 (77.4)
 21 (18.3)
 2 (1.7)

  3 (0.02) 

19.7±1.9
21 (25.3)
61 (73.5)
1 (1.2)
0 (0.0)

15 (0.15)

 8.94
34.64

＜.001 
＜.001

S, D=self-boarding, dormitory; NPD=neither parent due to death.

성에서 더 높게 나타났고(p=.003), 우울 평균점수는 여성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p=.002). 그러나 내적 속박감, 불안, 적

대감 및 신체화 평균점수는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4. 성별에 따른 연구변수들 간의 상관성 분석

성별에 따른 연구변수들 간의 상관성 분석 결과는 Table 4, 

Table 5와 같다.

남성에서 모든 연구변수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울, 불안, 적대감 및 신체화

는 일상적 스트레스, 내적 속박감 및 외적 속박감과는 양의 상

관관계가 있었고 사회적 지지와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p=.001). 또한 정신건강 각 영역에서, 우울, 불안, 적대감 및 

신체화는 서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p<.001).

한편, 여성 대상자에서는 일상적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관계, 일상적 스트레스와 신체화의 관계, 사회적 지지와 신체

화의 관계에서는 유의를 제외하고 나머지 변수들 간에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우울과 불안, 우울

과 적대감, 우울과 신체화, 불안과 적대감, 불안과 신체화, 적대

감과 신체화간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p< .001).

5.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성별에 따라 우울, 불안, 적대감 및 신체화 등 정신건강에 미치

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변

수인 연령, 학년, 경제상태, 흡연유무 및 BMI와 일상적 스트

레스, 사회적 지지, 내적 속박감과 외적 속박감 등을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회귀분석을 하기 

전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공차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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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 in Study Variables by Gender (N=216)

Study variables Possible range
Male (n=118) Female (n=98)

t p
M±SD M±SD

Daily hassles 1.00~4.00 1.70±0.55 1.92±0.50 -3.02 .003

Social support 1.00~4.00 3.07±0.56 3.16±0.46 -1.27 .207

Entrapment External
Internal

0.00~4.00
0.00~4.00

1.97±0.87
1.86±097

2.34±0.97
2.11±1.05

-2.96 
-1.80

.003

.073

Depression 0.00~4.00 1.62±0.59 1.90±0.70 -3.16 .002

Anxiety 0.00~4.00 1.44±0.54 1.57±0.68 -1.59 .113

Hostility 0.00~4.00 1.48±0.58 1.60±0.70 -1.36 .175

Somatization 0.00~4.00 1.45±0.52 1.60±0.62 -1.97 .051

Table 4. Relationships among the Study Variables in Male Group (N=118)

Variables 
Daily

hassles
Social

support
External 

entrapment 
Internal 

entrapment
Depression Anxiety Hostility Somatization

Daily hassles 1

Social support -.37
(＜.001)

1

External 
entrapment 

 .49
(＜.001)

-.34
(＜.001)

1

Internal 
entrapment

.52
(＜.001)

-.40
(＜.001)

.87
(＜.001)

1

Depression  .38
(＜.001)

-.43
(＜.001)

 .62
(＜.001)

.63
(＜.001)

1

Anxiety  .42
(＜.001)

-.47
(＜.001)

 .55
(＜.001)

.58
(＜.001)

 .77
(＜.001)

1

Hostility  .35
(＜.001)

-.43
(＜.001)

 .57
(＜.001)

 .57
(＜.001)

 .73
(＜.001)

 .78
(＜.001)

1

Somatization  .36
(＜.001)

-.32
(＜.001)

 .44
(＜.001)

 .41
(＜.001)

 .65
(＜.001)

 .78
(＜.001)

 .73
(＜.001)

1

(Tolerance) 범위가 0.342~0.992로 1.0 이하였고, 분산팽창

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범위가 1.008~2.925

로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Durbin-Wastson 검정을 통해 오차의 자기상관을 

확인한 결과 1.687~2.160으로 나타나 자기상관이 없었다. 

본 연구에서 남자대학생의 정신건강 하위영역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파악한 결과, 남성의 우울에 유의한 설명력을 가

지는 요인은 내적 속박감과 사회적 지지로서 총 41%의 설명

력을 가지며 이 중에서 내적 속박감이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β=0.53, p<.001). 불안에 대해서는 내적 속

박감과 사회적 지지, 학년, 경제 상태가 총 43%의 설명력을 보

여주었는데 가장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내적 속박감(β
=0.49, p<.001)이었다. 적대감에 대해서는 외적 속박감, 사

회적 지지와 BMI가 총 43%의 설명력을 보여주었는데 이 중 

외적 속박감이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β=0.50, p< 

.001), 그리고 신체화에 유의한 영향력을 보여준 변수로는 외

적 속박감, 학년, 사회적 지지, 흡연으로 총 35%의 설명력을 

보여주었으며 이 중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외적 속박감

으로 나타났다(β=0.41, p<.001). 

여자대학생의 정신건강 하위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230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천 숙 희

Table 5. Relationships of among the Study Variables in Female Group (N=98)

Variables 
Daily 

hassles
Social 

support
External 

entrapment 
Internal 

entrapment
Depression Anxiety Hostility Somatization

Daily hassles 1

Social support -.14
(.174)

1

External 
entrapment 

 .31
(.002)

-.44
(＜.001)

1

Internal 
entrapment

 .26
(.011)

-.42
(＜.001)

 .81
(＜.001)

1

Depression  .25
(.012)

-.27
(.004)

 .72
(＜.001)

 .69
(＜.001)

1

Anxiety  .20
(.048)

-.20
(.047)

 .56
(＜.001)

 .59
(＜.001)

 .81
(＜.001)

1

Hostility  .21
(.042)

-.28
(.005)

 .51
(＜.001)

 .57
(＜.001)

 .75
(＜.001)

 .71
(＜.001)

1

Somatization  .16
(.111)

-.13
(.195)

 .53
(＜.001)

 .54
(＜.001)

 .75
(＜.001)

 .79
(＜.001)

 .71
(＜.001)

1

파악한 결과, 우울에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는 요인은 외적 속

박감, 연령과 내적 속박감으로 총 57%의 설명력을 보여주었

는데 이 중 외적 속박감이 가장 영향력이 컸다(β=0.45, p< 

.001). 불안에 대해서는 내적 속박감과 학년이 43%의 설명력

을 보였는데 내적 속박감이 가장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고(β=0.59, p<.001), 적대감에 대해서는 내적 속

박감과 흡연이 34%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는데 내적 속박감이 

가장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52, p< 

.001). 그리고 신체화에 대해서는 내적 속박감과 학년이 34%

의 설명력을 보여주었으며 내적 속박감이 가장 영향력을 미치

는 요인이었다(β=0.51, p<.001)(Table 6).

논 의

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일상적 스

트레스, 사회적 지지, 속박감 및 정신건강 수준을 파악하고 이

들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정신건강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우울, 불안, 적대감 및 신체화 수준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대상자 남성과 여성 집단 모두

에서 Hyun, Kang과 Kim (2011)의 연구에서 보고된 남녀 전

체 대학생의 우울(0.76점), 불안(0.55점), 적대감(0.53점), 신

체화(0.60점) 평균 점수에 비해 높게 나타나 정신건강 수준이 

좋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울을 비롯한 4가지 정신건강 

영역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평균점수가 더 높았으나 우울에서

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는데 이는 Kim (2011)

의 연구에서 남자대학생보다 여자대학생에서 우울이 유의하

게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는 우울 발생에 성 

차이가 존재하여 일생동안 정서장애가 남성보다 여성이 높게 

발생한다고 제기되어온 바와 같은 맥락을 보여주는 것이라 사

료된다. 한편 선행연구에서 신체화에서 성 차이가 존재하여 

남성보다 여성에서 신체적 증상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보고되

고 있는데(Wilson, Pritchard, & Revalee, 2005) 본 연구에

서 신체화가 성별에 따라 유의수준 0.05에서 근소한 차이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p=.051) 성 차이가 존재하는 경향성을 

보여주었다. 남녀 집단간 불안과 적대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여자대학생이 남자대학생보다 불안 수준이 

약간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Kim (2012)의 

연구, 적대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Yang 등

(2008)의 연구와 일치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대학생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요인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일상적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그리고 속박감의 수준을 살펴

보면 일상적 스트레스는 남성보다 여성에서 유의하게 높았는

데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스트레스가 높다고 보고되는 것(Visani et al., 2011)과 

일치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외적 속박감 역시 남학생보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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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Predictors of Depression, Anxiety, Hostility, and Somatization by Gender (N=216)

Gender
Dependent 
variables

Predictor variables B SE β t p
Collinearity 

Tolerance VIF

Male
(n=118)

Depression (Constant)
Internal entrapment
Social support

1.74 
0.32 

-0.24 

0.30 
0.05 
0.08 

0.53 
-0.22 

5.78 
6.79 

-2.85 

＜.001 
＜.001 

.005 
0.858 
0.858 

1.165 
1.165 

Adj. R2=.41, F=40.11, p＜.001 

Anxiety (Constant)
Internal entrapment
Social support
Grade
Economic status

1.93 
0.26 

-0.30 
0.20 

-0.17 

0.32 
0.04 
0.07 
0.07 
0.07 

0.49 
-0.33 
0.20 

-0.18 

6.10 
6.30 

-4.18 
2.76 
-2.42 

＜.001 
＜.001 
＜.001 

.007 

.017 

0.847 
0.828 
0.974 
0.936 

1.181 
1.208 
1.027 
1.068 

Adj. R2=.43, F=22.30, p＜.001

Hostility (Constant)
External entrapment
Social support
BMI

1.22 
0.33 

-0.27 
0.20 

0.33 
0.05 
0.08 
0.08 

 
0.50 

-0.27 
0.18 

3.71 
6.55 

-3.48 
2.46 

＜.001 
＜.001 

.001 

.016 

 
0.884 
0.884 
0.992 

 
1.131 
1.132 
1.008 

Adj. R2=.43, F=28.81, p＜.001

Somatization (Constant)
External entrapment
Grade
Social support
Smoking

1.68 
0.25 
0.21 

-0.22 
-0.21 

0.38 
0.05 
0.09 
0.08 
0.09 

 
0.41 
0.20 

-0.24 
-0.20 

4.44 
4.98 
2.46 

-2.86 
-2.45 

＜.001 
＜.001 

.015 

.005 

.016 

 
0.869 
0.857 
0.870 
0.855 

 
1.151 
1.167 
1.150 
1.170 

Adj. R2=.35, F=15.59, p＜.001

Female
(n=98)

Depression (Constant)
External entrapment
Age
Internal entrapment

0.33 
0.33 
0.24 
0.20 

0.17 
0.09 
0.09 
0.08 

 
0.45 
0.19 
0.29 

1.91 
3.64 
2.60 
2.35 

.060 
＜.001 

.011 

.021 

 
0.342 
0.970 
0.345 

 
2.925 
1.031 
2.899 

Adj. R2=.57, F=36.99, p＜.001

Anxiety (Constant)
Internal entrapment
Grade

0.33 
0.39 
0.30 

0.21 
0.06 
0.13 

 
0.59 
0.19 

1.61 
6.83 
2.25 

.112 
＜.001 

.027 

 
0.984 
0.984 

 
1.016 
1.016 

Adj. R2=.40, F=28.20, p＜.001

Hostility (Constant)
Internal entrapment
Smoking

2.56 
0.35 

-0.88 

0.72 
0.06 
0.35 

 
0.52 

-0.23 

3.54 
5.66 

-2.50 

.001 
＜.001 

.014 

 
0.977 
0.977 

 
1.024 
1.024 

Adj. R2=.34, F=21.78, p＜.001

Somatization (Constant)
Internal entrapment
Grade

0.48 
0.30 
0.36 

0.19 
0.05 
0.12 

 
0.51 
0.26 

2.49 
5.57 
2.84 

.015 
＜.001 

.006 

 
0.984 
0.984 

 
1.016 
1.016 

Adj. R2=.34, F=21.88, p＜.001

학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내적 속박감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여학생이 더 높았다. 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가 어렵지만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 등(2011)의 연구에서 남학생보

다 여학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보고된 것과 

일치한다. 반면 사회적 지지는 여성과 남성에서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

다 일상적 스트레스 수준이 높고, 외적 속박감을 더 지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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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연구변수들간 상관성 분석결과에서, 남자대학

생의 경우 일상적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속박감은 우울, 불

안, 적대감 및 신체화와 각각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반면 여자대학생에서는 남학생과 다소 차이를 보여주었는데 

즉, 일상적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가 신체화와 유의한 상관

관계가 없었고 이를 제외하면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

다. 선행연구에서(Segrin, Hanzal., Donnerstein, Taylor, & 

Domschke, 2007) 스트레스가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

는 요인으로 제시된 것과 일관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속박감은 남학생과 여학생 두 집단에서 일상적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하위영역 모두에서 밀접한 상관성을 보여주었는데 

속박감과 우울 및 분노의 상관성을 입증한 연구(Cheon, 2008; 

Gibert, Cheung, Irons, & McEwan, 2005), 속박감과 정신

신체증상의 상관성을 입증한 연구(Cheon & Cha, 2008)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아직까지 속박감과 우울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가 거의 대부분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우울 외에 

불안, 적대감, 신체화 등으로 확대하여 속박감과의 관련성을 

제시하였으므로 추후 이를 반복 수행하거나 정신건강 영역을 

확대시켜나감으로써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정신건

강문제의 발생과정에서 속박감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설명

하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성별에 따른 우울, 불안, 적대감 및 신체화 등 정신건강에 

영향하는 요인을 확인한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에서 다소 차

이가 있었다. 우울에 대해 내적 속박감이 남학생에서 가장 영

향력이 큰 요인이었고 여학생에서는 외적 속박감이 가장 영향

하는 요인으로 나타나 속박감이 남녀 대학생에서 우울의 중요 

요인임을 제시하고 있으나 성별에 따라 영향하는 하위요인이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내적 속박감은 남녀 모두에서 유의한 

설명력을 지닌 변수로 나타났으나 여학생보다 남학생에서 보

다 주요한 요인으로 제시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우

리나라 남자대학생은 부정적인 내적 감정 및 사고에 의한 속

박감 지각으로 인해 우울 발생 가능성이 높은 반면 여자대학

생은 현재 처한 어려운 상황이나 관계로부터 지각한 속박감으

로 인해 우울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Sturman과 Mongrain (2005)이 우울증 과거력이 있는 대학

생 146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내적 속박감이 우울의 

약 50%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보고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

는 성별에 따라 우울에 영향하는 속박감 하위요인이 다르므로 

추후 속박감 지각과 관련된 원인적 요소가 무엇인지 확인하여 

남녀 우울 발생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 

불안에 대해 내적 속박감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서 가장 

중요한 불안의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남녀 대학생들

이 부정적인 내적 감정 및 사고로부터 지각한 속박감으로 인

해 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적

대감에 대해서 남학생의 경우 외적 속박감이, 여학생에서는 

내적 속박감이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남녀 

집단에서 속박감이 중요 요인이었지만 성별에 따라 속박감 하

위 요인이 다르게 나타났다. 신체화에 대해서는 남학생의 경

우 외적 속박감이, 여학생의 경우 내적 속박감이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적대감과 유사하게 속박감이 신

체화의 중요 예측요인이기는 하나 성별에 따라 속박감 하위요

인이 다르게 나타났다. 

적대감과 신체화에서 남녀 집단에서 속박감 하위요인이 다

르게 나타난 것은 남학생의 경우 상황이나 관계로부터 지각된 

외적 속박감으로 인해 적대감과 신체화가 유도될 가능성이 높

고 반면 여학생의 경우 내면의 사고나 감정으로부터 지각된 

내적 속박감으로 인해 적대감과 신체화가 유도될 가능성이 높

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적, 외적 속박감을 각각 다른 차원의 차

별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성별에 따라 정신건강문

제 발생에 관여하는 속박감의 차원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그

러나 본 연구에서 내적 속박감 또는 외적 속박감과 관련된 원

인적 요소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추후 남녀 대학생들이 

속박감을 지각하게 된 근원과 속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선

행연구를 토대로 대학생들의 속박감과 관련될 것으로 예측되

는 요인들을 도출하여 그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나 심층면담을 

통한 대학생들의 속박감에 대한 주관성을 확인하는 연구가 유

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일상적 스트레스는 우울, 불안, 적대감 및 

신체화 등 모든 영역에서 유의한 설명력을 보여주지 않았다. 

스트레스와 정신건강간의 관계는 그동안 보고되어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가 설명력을 나타내지 못했다. 이것은 우

울을 유발하는데 스트레스 경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스

트레스 경험으로부터 유발되는 속박감이 더 밀접한 관련이 있

다는 주장(Brown et al., 1987; Gilbert & Allan, 1998)을 지

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요인은 학년, 

연령, 흡연 유무, BMI 등이었으나 설명력이 속박감에 비해 크

지 않았다. 남학생의 경우 학년이 불안과 신체화에, BMI가 적

대감에, 흡연 유무는 신체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여학생의 경우 연령은 우울에, 학년은 불안과 신체화에, 

흡연유무는 적대감에 영향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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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스트레스와 정신건강문제간의 완충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된 사회적 지지의 설명력이 크지 않

았고 특히 여학생에서는 유의한 설명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는 무엇보다도 정신건강에 영향하는 요인으로 속박감의 중

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속박감의 영향력을 고려

해 볼 때 향후 많은 연구와 실무에 유용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

다고 사료된다. 속박감이 진행된 만성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 이상 벗어날 수 있는 해결방법이 없다고 지각할 때 느끼는 

감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속박감의 지각을 최소화하거나 속박

감이 높은 대상자를 분류하여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는 것이 정신건강문제 예방을 위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여대생은 일상적 스트레스, 외적 속

박감, 우울 등 전반적으로 정신건강 수준이 남학생보다 유의

하게 낮았고 내적, 외적 속박감이 정신건강 수준에 미치는 영

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여성에게 보다 강하게 적용되는 사회 가치관의 

영향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과거는 물론 현재에 이르

기까지도 존재하는 여성을 제한시키는 가치들과 전통적인 가

부장적 문화권내에서 여성을 억압해 온 굴레들로부터 여성들

은 벗어나고자 노력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남성에 비해 더 규

제받고 제한된 우리나라 사회문화 속에서 여성들이 속박감을 

더 지각할 수 밖에 없고 이는 남성에 비해 낮은 정신건강 수준

과 관련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겠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내적, 외적 속박감이 정신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지만 우리나라 여성이 지각하는 속박감의 근원과 속

성이 무엇인지를 규명한 것은 아니므로 추후 우리나라 여성이 

지각하는 속박감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지, 주관적 인식의 

차이에 따라 다른 차원을 가지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다루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의 일상적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속

박감과 정신건강 영역(우울, 불안, 적대감 및 신체화)의 관련

성을 파악하고 정신건강에 영향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수

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 상태를 파악하

고 이에 영향하는 요인을 확인한 결과, 성별에 따라 차이를 나

타내어 성별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속박감과 관련된 정신건강문제를 우울 외

에 불안, 적대감, 신체화 등으로 확대하여 관련성을 검증함으

로써 속박감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접근할 

기회를 마련하였다. 특히 외적 속박감과 내적 속박감이 각각 

성별에 따라 정신건강문제에 다르게 영향한다는 것을 확인한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일반적 특성 요인, 일상적 스트레

스와 사회적 지지 등과 비교해 속박감이 정신건강문제에 미치

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을 제시하였으므로 여성의 정신건

강을 위한 효율적인 전략을 수립할 때 보다 강조되어야 할 부

분을 보여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대학생의 정신건강을 증진시

키기 위해 성 차이를 고려하여 속박감 지각을 감소시킬 수 있

는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추후 성 차이에 따라 속박감 하

위 요인이 어떻게 다른지 반복 연구가 시행될 필요가 있으며, 

속박감 지각을 유발하는 요인들을 규명하거나 속박감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을 파악함으로써 속박감에 기초한 정신건강증

진 프로그램 개발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는 연구가 시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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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Statement 

￭ What is already known about this topic?
The perception of entrapment is a useful concept in understanding of maladaptive condition since it has 

been applied to depression. 

￭ What this paper adds?
The perception of entrapment is correlated significantly to anxiety, hostility and somatization including 

depression. Variation exists in subscale of entrapment that affects on mental health in each types of 

psychological maladjustment. Also according to gender there are differences in subscale of entrapment that 

affect mental health disorder types.

￭ Implications for practice, education and/or policy
This study suggest significance that entrapment may consequently be an effective goal for improving 

psychological adaptation. And considering different approaches regarding gender, and strategies that 

reduce perception of entrapment and provides supportive helps should be developed to improve 

psychological adaptation. 




